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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기19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의‘ ’

부모는 빚을 갚지 못하여 채권자의 사설

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어린 디킨스는‘ ’

부모를 구해내기 위해 어린이로써 가혹할

만큼 열악한 환경속에서 육체노동을 해야

만 했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이래선, ‘

안돼 라는 울부짖음이 끓어지질 않았다!’ .

결국 디킨스는 어린이 학대를 묵인했던‘ ’

영국의 왜곡된 양심을 비판하는 소설 올리‘

버트위스트를 펴냈고 금세기에는 세익스’ , ‘

피어와 견줄만한 작가로 인정받게 되었다’ .

또한 근대 간호학의 기초를 구축한 나이‘

팅게일은 불결한 위생상태에서 환자들을’

돌보는 병원을 보고 놀라 이래선 안돼‘ !’

라고 외쳤으며 그 결과 오늘날의 전문적인,

간호체계를 정립하게 되었다 찰스 디킨스. ‘ ’

나 나이팅게일 모두 자신이 경험했던 불‘ ’

만족을 극복하기 위해 오랜 세월동안 각고

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변화시켰던 것이다.

우리에게서 완성을 구하기란 힘든 일인지‘ ’

도 모른다 그러나 완성이란 인간 절대의. ‘ ’

희구의 대상이요 염원의 신앙이다 이러한, .

절대적 원만을 위하여 인간은 쉬임없이‘ ’

노력해 나가는 것이다.

만약 이것은 할 수 없는 일 되지않는‘ ’ ‘

일이라고 단념하여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’

이 세상에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,

양심이 이룩하는 일이란 지금껏 선인들이

한 것 만큼도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.

러나 어려운 줄 알면서도 하였기에 성취되

었고 되지않는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였,

고 또한 하고 있으므로 조금씩 순화되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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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화되고 있는 것이다.

우리는 지금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

황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

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빨리 변화하는.

개인과 집단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.

이전에 우리는 조금만 힘이 들면IMF

그 일을 포기하곤 했다 그러다보니 직업에.

는 업종이 생겨났고 이 업종은 지금도3D ,

우리보다 못사는 외국인의 차지가 되었다.

여기에 하나 더 보태어 이제는 업종으4D

로 먼거리의 직장은 기피하고 있다 여기에.

서 생겨난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

있다.

쉽게 돈벌기 위해 인력은 유흥업소 등

서비스업종으로 몰렸고 사행심을 조장하는,

오락이나 도박 등으로 순간에 대박을 노리

는 사람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또 하나의

새로운 망국병의 징후마져 나타나고 있다.

우리는 지난날 를 통해 조금만 힘이IMF

들면 포기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은

아예 기피해버린다면 한 개인은 물론 조직

의 역량마져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교훈을

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 교훈도 벌써 잊었.

는지 생산현장에서는 인력난으로 공장가동

에 지장을 초래하여 수출에 비상이 걸린

기업이 적지 않다.

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

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현재 상태에서

만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늘 자기.

자신을 부족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돌진해

남보다 먼저 나가기 위한 노력과 연구를

하지 않고서는 오늘의 무한경쟁시대에서는

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.

창문을 활짝 열어 놓고 방안으로 들어오

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듯 직장과 가정에서

느끼는 나태와 불만을 자율과 창조적인‘ ’ ‘

희망으로 승화시킨다면 부정은 긍정으로’ ,

실패는 성공으로 바뀔 것이다.

땀 흘리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는 대박

심리와 불만과 부정 그리고 나태와 안일은,

개인은 물론 국가의 장래를 갉아먹는 독소

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( ) .毒素


